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뉴스 > 기사목록 > 기사보기

콘택트렌즈로 당뇨성 망막증 예방과 증
상 억제까지

입력 : 2020-01-23 11:17 
취재부 이종웅

포스텍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빛을 이용해 당뇨성 망막증을 예방하고 증상을 억제하는 기술

을 개발했습니다.

콘택트렌즈와 스마트폰이 연결돼 당뇨 수치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와 통합과정 이건희 씨가 개발한 스마트 발광다이오드 콘택

트렌즈에 전원 공급 장치를 가까이하자 렌즈에서 붉은빛이 나옵니다.

피부 미용에 쓰이는 LED 마스크에서 나오는 빛과 비슷한 680nm 파장의 빛인데, 당뇨에 걸린 

동물 눈에 빛을 쏘자 망막 모세혈관의 생성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당뇨성 망막증은 무서운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 모세혈관이 망가지고 새로 생기는 과정에서 

시각 세포가 손상돼 심하면 실명까지 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고위험 당뇨 환자가 하루 10분씩 스마트 렌즈를 착용하면 당뇨 망막증 예방과 증상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세광--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교수]

"스탠퍼드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스마트 콘택트렌즈의 세계 시장 진입

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전원 공급 장치를 별도로 갖고 다니는 대신 안경에 넣는 기술을 개발해 안경

을 쓰면 빛이 나오게 할 계획입니다.

눈물 속에 있는 당 농도를 분석해 당뇨를 진단하는 스마트콘택트렌즈에 블루투스를 연결해 

스마트폰에서 바로 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실시간으로 당 수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음식 섭취량을 조절해 당뇨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경--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스마트 콘택트렌즈로 실시간 측정을 하면 예를 들어 밥을 먹고 나서와 밥을 먹기 전에 혈당 

차이를 확인을 함으로써 내가 당뇨 환자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진단부터 합병증 예방까지 콘택트렌즈 하나로 가능한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 일상 접촉자, 음성 판정자도 '비상'

> 경북도, 중국 자매 우호 도시에 마스크 5만 

개 지원

> 경북대 학위수여식과 입학식 모두 취소 결

정

> 김석기 의원, 신라왕경특별법 근거없는 비

방 중단해야

> 대구 남부정류장 후적지 지구단위 계획안 

확정

> 대구 지역 기반 팁스 운영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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